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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찾은 국내여행, 갈 길 먼 해외여행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조사’ 여행경험률∙계획률 추이 분석
	 

	
	-  지난 1분기 ‘3개월 내 여행경험률’ 국내 68%, 해외 13%
-  국내여행, 코로나 이전 넘어섰다가 다시 소폭 하락
-  해외여행, 작년보다 2.5배 늘었지만 코로나 전의 절반도 안 돼
-  해외여행 계획률과 경험률 차이 커…원상회복에 시간 걸릴듯
	



○ 1분기 해외여행이 급증했지만,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반면 국내여행은 지난해 일찌감치 반등해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 숨고르기를 하며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bookmark: _Hlk113353699]○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에서 소비자에게 국내∙해외여행 경험과 계획을 묻고 추이를 비교했다. 여행 경험률은 지난 3개월 간 1박 이상의 여행을 다녀온 비율, 계획률은 앞으로 3개월 내 1박 이상의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되고 있다.

■ 국내여행 : 작년 급반등 후 숨고르기
○ 지난 1분기 국내여행 경험률은 68%, 계획률은 73%였다. 3개월 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다녀올 계획을 세운 사람이 각각 10명 중 7명 꼴로, 코로나 전인 2017~2019년 수준과 거의 같아졌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경험률 58%, 계획률 66%)과 2021년(60%, 71%)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급반등(69%, 77%)한 이후 서서히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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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국내여행 경험률은 작년 3분기와 4분기 74%로, 계획률은 3분기 81%로 모두 최고점을 찍었다. 거리두기 등 코로나 규제 해제 효과에다 해외여행의 대체재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의 진정세는 해외여행이 서서히 살아나는 데 따른 반사 작용이다.

■ 해외여행 : 지난 3개월 경험률 13%...많이 상승했지만 갈 길 멀어
○ 해외여행의 경우 지난 1분기 경험률은 13%, 계획률은 24%로 회복됐다. 바닥을 찍었던 2021년(경험률 4%, 계획률 6%)에 비하면 각각 3, 4배 늘었지만 코로나 전으로의 회복은 아직도 멀었다. 경험률은 절반, 계획률은 3분의2에 머물고 있다. 다만 작년 4분기 이후 회복세는 가파르다. 작년 1~3분기 5% 이내에서 정체하던 경험률이 4분기에 8%(+3%p), 올해 1분기 13%(+5%p)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 해외여행 계획률은 코로나 제제 해제와 위험 인식이 감소할 때마다 상승했다. 2022년 3월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이후 1분기 8%에서 2분기 13%로 +5%p, 10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이후 3분기 13%에서 4분기 21%로 +7%p 증가했다.
○ 특히 작년 4분기와 지난 1분기 계획률과 경험률의 차이는 각각 13%p, 11%p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컸다. 현실이 받쳐 주지 못할 뿐 해외여행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 해외여행,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변신 필요
○ 해외여행에 대한 오랜 갈증은 실제 경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다. 여행 인프라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고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겼다. 20대 여성 대신 20대 남성이 큰손으로 떠올랐고, 여행지역과 콘텐츠 선택도 다변화하는 추세다. 해외여행 경험자의 만족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 급조되어 허술한 여행환경 때문이다. 여건이 분명 어렵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여행의 뉴 노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 마케팅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    코로나 전후 국내·해외 여행트렌드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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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7-2021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이상현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leesh@consumerinsight.kr
	02)6004-7624






image2.jpeg
[231 3 3L slief ofH AEED

AEE(161d ~221H)

| BHE

2218(224 12| ~

20 [£91:%,UcH

‘234 127])

64

2ujoiy o 7

36
m
solof one*

37 35

OeseeesOectt e

{hyspastei=o),
| MejopA3 o
i Sl

«-.....,

i
¥13

M 13
8

e 73
e

68

24
Y]

4 4 5
ZAPIE 16 174 184 199 20 21d 224 2W187] 292871 24387 2d427] | 234187
(Ml (15600) (26000) (26500) (260000  (26000)  (26,000) | (26.000) (6500) (6500) (6500) (6500) (6500

QB B IHEL 15 Ofatel UF O = Ofé 51 HE0| UL/ ASPHM= T 37HBH 1
O IOl i Ofayel & el A

BN

ool Aoz cigte Bl Kol ALk

e





image1.png
Consumerlnsigh.l.




image3.png
Consumerln Sigh'l'




